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시기는 졸업후 사회구성

원의 일원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이다[1]. 대학 생활 동안

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리는 것이 필요하다[2]. 현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

는 기준이 되어 대학생활 동안 진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진로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적성보다는 현

실적 문제의 대안으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3,4]. 또한 학과를 포함한 진로의 선택은 우

리나라의 공동체 문화적인 특성상 가족 또는 주위의 권

유가 영향을 주고 있다[5].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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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입학하여 간호학 교육과정을 이수 후 간호사 면허

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입학과 동시에 졸업 후

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6]. 현재 간호사인

력이 부족하다보니 대학 졸업 후 병원의 취업률은 높지

만 지역에 따른 다양한 병원의 선택은 간호대학생의 입

장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및 간호학과에서는 취업설명

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을 담당하는 지도교수가학생의 진

로문제 및 결정에 대한 문의가 오면 진로에 대한 취업지

도 및상담을 하고있다[7]. 하지만단편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으로는 간호학과의 전공선택에 확신을 갖지못할 수

도 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과정 없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취업 후

산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8]. 따라서 진로

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를 위해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갖추기 위한 요인들

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직업발달의 과정으로 진로의 성숙

에서 출발한다[9]. Lee & Han[10]은 진로태도성숙을 긍

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에게 귀인시키는임무라고 하

였다. 이는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본인이 임무를 완

수하고자 하는 책임감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선택과 발

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Crites[11]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타협성의 하위요인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반영된다. 개

인의 신념은 개인의 진로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

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 진로결정을 위해과업을 완수하

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12]. 특히 개인의 진로를 탐색

하고 관리하기위한 학과선택, 직업선택,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3,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요인이 되므로 학업성취의중요한 예

측요인이 된다[15].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공에 대한 만

족도가 관련이 있다[7]. 진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미래

의 직업과 일치한다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16].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졸업 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과실습의 교육과정

으로 이루어져있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으로

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

다. 임상실습은 3학년에서 시작되어 4학년에 학점이수가

완료된다. 임상실습은 임상환경에서 대상자의 상태와 반

응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실습과정이다. 이

는 졸업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취업에 대한 적응능력

을 키워줄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들의 진

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습이 만족하지 못하

면 졸업 후의 진로영역을 임상영역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17]. 임상실습이 4학년에 끝나므로 임상실습만족도를 알

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현

실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학년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임상

실습을 모두 이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는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므로 개인적 신

념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상실습만

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

구를 통해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하는 방안의 자료로서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

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

도성숙도 정도를 확인한다.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

도성숙도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태도 성

숙도와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진로태도성숙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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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

습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한 학

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95% 경우 필요한 표본수는

119명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크기가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도 척도는 Crites[11]가 개발한 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Lee & Han[10]이 수정한 진

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5개영역으로서 결정성, 목적성, 확신

성, 준비성 및 독립성등의 영역되어있으며 총 47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되어있다. 점수

가 높으면 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 Han[10]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74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92

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 Maddux 및 Jacobs와

Rogers[18]등이 개발한 척도를 Hong[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서 17문항

인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과 6문항

인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 Efficacy)’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식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되어있다. 긍정적인 10

문항과 부정적인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 문항

은 역환산하여 산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9이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경우에는단일문항 항목으로서 5점

Likert식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

우 그렇다’ 로 하였다.

2.3.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지조사 전 연구에 대한 목

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

적이외에는 설문응답 내용이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

으며, 개인의 정보는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121부를 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

는 분석 후 폐기할 예정이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 만족

도, 자기표현정도, 전공만족도는 빈도와백분율을 사용하

였다. 진로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는 평

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

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

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

균 연령은 24.8세이며 전체 대상자 중 여학생은 109명

(90.1%)으로 남학생 12명(9.9%)보다 더 많았다. 자기표

현 정도는 ‘보통이다’가 71명(58.7%), ‘잘 표현한다’는 46

명(38.0%), ‘표현하지 못한다’는 5명(3.3%) 순이었다. 대

인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70명(57.9%), ‘보통이다’는

51명(42.1%)이었다.

3.2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태도성숙도의 전체평균은 Table

2와 같이 3.74±0.32점이며, 하위영역으로 결정성

3.68±0.49점이었고, 목적성 3.80±0.36점, 확신성 3.70±0.39

점, 준비성은 3.78±0.42점, 독립성은 3.78±0.45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3.44±0.43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76±0.73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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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

Age(year) 24.8±0.68

Gender
Male 12 9.9

Female 109 90.1

Self
assertiveness

Satisfied 46 38.0

Moderate 71 58.7

Unsatisfied 4 3.3

interpersonal
satisfaction

Satisfied 70 57.9

Moderate 51 42.1

Unsatisfied 0 0.0

Table 2. Mean scor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21)  

Variables M±SD Min Mex

Career attitude maturity 3.74±0.32 3.00 4.68

decisiveness 3.68±0.49 2.90 5.00

goal-orientation 3.80±0.36 3.00 5.00

confidence 3.70±0.39 3.00 5.00

preparation 3.78±0.42 3.00 4.80

Independence 3.78±0.45 3.00 5.00

Self-Efficacy 3.44±0.43 2.04 4.67

Clinical Satisfaction 3.76±0.73 3.00 5.00

3.3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태도성숙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

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도와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25, p<.001)을 보였

고. 진로태도성숙도와 실습만족도는 (r=.374, p<.001)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22, p=.007)

Table 3. Correlation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121)

Variables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
Effica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1

Self-Efficacy .625(.00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74(.001) .222(.007) 1
  

3.4 전공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요인

전공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진

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0.951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은

1.052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2.312으로 오차항간에 상관성

이 없었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F=48.116,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13.3%(β=.248), 자기효능감은 38.6%(β=.570)로

진로태도성숙도에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들 변수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총 4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Predictor for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                      (n=121)

variable B β t p
Adj
R2

constant 1.772 8.577 .001

Self-Efficacy .417 .570 8.137 .001 .386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38 .248 3.533 .001 .133

R2=0.449, Adj R2=0.440, F=48.116, p<0.001

4. 논의

본 연구는 진로태도성숙도와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태도성숙도에 각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서 진로지도를 위한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44점

으로 Park et al[20] 3.33점및 Kim[21]의 3.42점과유사하

였지만 Kim et al[22]의 3.84점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었다. 본 연구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4

학년을 대상으로한 Kim & Park [23]의 연구와, Kim[21]

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

이를 보였던 것으로 1-2학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낮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잘 수행할 수있다는

자신감이지만 3,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교육을을 경험하

게 됨으로서 이로인한 피로감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임상실습만족도 결과 평균 3.76점으로 Ham et al[24]

3.88점의 연구보다는 낮았다. Ham et al[24]의 연구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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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습을 모두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연구도구가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점이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

et al[24]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 임상실습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필요하다고 하

였다 특히 임상실습환경이 환자의 안전의문제로 관찰위

주의 실습이 진행되다보니 직접적인 간호의영역을 실습

할 수 없어 실습의 불만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지

속적으로 임상실습불만족 요인을 추적하여 임상실습 환

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결과 평균 3.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Jeong[25] 연구의 3.38점, Koo &

Park[26]의 3.50점 보다 높았다. 각 연구들은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년 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

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태도 점수가약간 높

았다. 미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et al[27]의 연

구에서도 졸업학년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진로의

선택과 취업의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27]. 진로태

도성숙도의 하위요소들의 평균 점수에서는 목적성이 가

장 높았고 독립성, 준비성, 확신성, 결정성 순이었다. 목

적성은 개인이 직업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2,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8] 연구에서는 목

적성이 가장낮아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3,4학년을 대

상으로 한 Park & Shin[29]의 연구에서는 준비성이 가장

높았고결정성이낮았다. 본 연구대상이 4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은 졸업 후 직업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얻기 위한 시기로 목표지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결정

성은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확실한 정도의 방향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게 나왔다. 4학년 졸

업을 앞두고 있으나 직업에 대한 결정성이 확고하지 않

는 것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 목표가 있지만

직업에 대한 결정이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에서는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

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태도성숙도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으면 진로성숙태도와 관련이 있다. 자기효능감

이 높으면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쳐 임상실습만족도에 영

향을 줄 수있다[30,31].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

로태도성숙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

이 높아질수록 진로태도의 성숙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Lee & Jeong[25] 및 Han[7]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도

와의 관계에서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임상실

습을 만족하는 학생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성

숙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임상실습으로

인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직업관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진로태도성숙에 관련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38.6%, 임상실습만족도가 13.6%

순으로 설명력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Lee & Jeong[25],

Han[7], Ko & Kim[33] 연구에서도 설명력이 높은 요인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은 입학시부터 진로가 결정

되는 특수성이 있다. 특히 3,4학년에서는 임상실습을 통

한 교육을 받게 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개인의 임상실

습경험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

인 자기효능감의 성취동기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입학시부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심리적 변수와 관련이 있어 개인적 특성 및 성향에 따른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세부적 변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은 진로

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간

호학과에서는 개인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3,4학년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편성 및 지도가 필요하다. 진로

태도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변수를

비롯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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